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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제출일자 : 2019년  8월  13일
  ❍ 회부일자 : 2019년  8월  14일

3. 제안이유
  ❍ 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

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
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,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
일로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  ❍ 정년(안 제9조제3항) - 정년을 60세로 함
  ❍ 퇴직시기(안 제9조제4항)
     -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
     - 정년이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
  ❍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8항)
     -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예술산업과장



5. 검토의견
  ❍ 이 개정조례안은 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

법률｣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만58세에서 60세로 하
는 것임.

  ❍ 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｣제19조 
제1항을 살펴보면 “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
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
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,

     -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
있으면서 그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     -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
대두되고 있으며 의학발달로 평균수명이 80세에서 100
세까지 연장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
60세로 획일화 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, 이것이 
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
판단됨.

  ❍ 향후 충청북도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정책
에서도 근로자 정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
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   붙 임: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
